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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민하의�<기억의�풍경>과�<기억탁자>는�타인의�사적인�기억을�작가가�시각화한�것입니

다.�부모님께�물려받은�아반떼�승용차를�매개로�하는�타인의�기억을�듣고,�그것을�시각적으

로�추적해�간�양민하는�마침내�타인의�희미한�기억을�직조하듯�재구성했습니다.�조부모,�부

모,�자신으로�이어져�3대가�공유해�온�그�기억에는�어린�시절�아버지가�운전하셨던�아반떼

승용차가�있습니다.�이때�작가는�같은�시간,�같은�공간에서�3대가�공유하는�기억이라�하더

라도�불일치할�수밖에�없는�시점의�간극에�더욱�주목했습니다.�양민하는�차의�안팎에서�찍

은�250여�장의�사진을�통해�뒷좌석,�보조석,�운전자석�등�각각의�위치에�따라�다르게�보이

는�‘기억의�풍경들’을�채집했습니다.�어떠한�위치에�있느냐에�따라�같은�곳을�바라보더라도

분명한�시점의�차이를�드러내게�마련인�것입니다.�이렇듯�다수의�시점,�다수의�경험이�교차

하는�기억의�장면들을�모아�그는�<기억탁자>를�만들었습니다.�탁자�상판에�가로세로�각각

3cm인�LED�라이팅�모듈판을�촘촘히�채워�넣은�후,�그�위에�다수의�시점으로�촬영된�250

여�장의�자동차�사진을�마치�과거의�빛바랜�필름이�가끔씩�일으키는�기억의�오작동처럼�무

작위로�나타났다�사라지게�했습니다.

양민하는�그동안�인터랙티브�미디어에�기반한�다양한�설치미술을�실험해�왔습니다.�이때

관객은�보다�적극적으로�그�상호적인�상황에�개입해야만�하는데,�그러한�점에서�<기억의

풍경>도�마찬가지입니다.�우선,�작가는�아반떼�자동차에�관한�타인의�기억을�듣고�그중에

서�몇�가지를�추렸습니다.�한밤에�병원을�향해�달리던�안�좋은�기억과�수안보,�에버랜드로

각각�가족�여행을�떠났던�좋은�기억들처럼,�양민하는�오로지�타인의�기억에�의존한�그�여정

을�작가의�시선으로�재생산해�시각화했습니다.�관객은�작가가�차에서�떼어온�각각의�비상

등,�기어봉,�운전대를�만지면서�그것에�연결된�영상�소프트웨어를�스크린�위에�작동시킬�수

있습니다.�스크린�위를�교차하는�각각의�영상들은�한�개인의�기억이자,�가족의�기억을�충실

히�따르고�있지만,�동시에�그것은�이미�사라진�과거의�장면에�대해�작가가�임의로�재생산했

다는�점에서�분명한�차이를�유발합니다.�결국�하나의�공유된�기억과�역사마저도�수많은�시

점과�해석이�개입됨으로써�어떠한�것도�완전하다거나�통합된�것은�없음을�재차�강조합니

다.�글�·�안소연

기억의�풍경�·�기억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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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연�소개



어려서부터�부모님�사랑을�듬뿍�받고�자란�저는�일찍�결혼을�하게�되었습니다.�어린�나이에

집을�떠나는�저를�보며�섭섭해하던�부모님의�얼굴을�잊을�수가�없습니다.�어머니는�저에게

차�열쇠를�꼭�쥐어주며�말씀하셨습니다.�“이건�이제부터�네�차야.�우리�딸�자유롭게�살아야

한다.”�그로부터�벌써�10년의�세월이�흘렀습니다.�95년산�아반떼를�아직�타고�다니는�저를

보며�다들�그만�타라고�놀리지만�저는�이�차를�절대로�버릴�수�없습니다.�아빠가�잡았던�운

전대,�옆자리에서�말을�거는�듯한�엄마의�등받이.�이�차는�저에게�친정이나�마찬가지니까

요.

작가�인터뷰

어머니에게�받은�오래된�차,�그리고�20년을�묵묵히�달려온�차라면�어쩌면�가족만큼이나�각

별한�대상일�거에요.�어린�나이에�치른�결혼,�그리고�혼수와�함께�친정엄마에게�받은�차�그

리고�오랜�기간�우리�가족을�지켜주던�차라면�영원히�간직하고�싶은�너무나�소중한�물건이

죠.�우리가�물건을�샀을�때�오랜�기간을�지니게�되면�단순한�사물에서�기억의�대상으로�전이

되는�과정을�거치잖아요.�이�차에는�하나의�가족이자�두�가족의�기억이�묶여있다고�생각해

요.�그렇게�생명력을�가진�두�가지의�기억을�하나로�연결해주면�어떨까�싶습니다.

프로필

디자인을�기반으로�한�미디어�아티스트�양민하는�2002년�서울�국제미디어아트�비엔날레

를�시작으로�중국,�프랑스,�미국�등�다양한�국제전시에�참가하였습니다.�아시아�디지털아트

어워드�Excellence�Award(2001-2004)�외�여러�국제�디지털�아트�공모전에서�수상하였

습니다.

작가�양민하


